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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숙갤러리, 권혁근 개인전 <Promenade> / 김복기 대표

<21-10029050> 캔버스에 유채 116.80×91cm 2021

화가 권혁근이 <Promenade> 시리즈로 신작 개인전을 연다. 
3년 만의 발표 무대다. ‘Promenade’는 우리말로 ‘산보, 
산책’이라는 뜻이다. 전시 작품이 왜 <Promenade>인가. 이유가 
있다. 작가 자신의 일상에서 산책의 비중이 커졌다. 근자에 그는 
작업실을 옮기는 등 창작 환경을 새롭게 정비했다. 생활 리듬을 
바꿨다. 그는 서대문 자택에서 남산 자락의 작업실까지 온전히 
걸어서 출퇴근한다. 걷기는 사람의 일상이다. 그러나 오늘날 
도심에서의 걷기는 이례적인 일이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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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30050> 캔버스에 유채 116.80×91cm 2021

산책은 육체 활동이지만 정신 활동으로 치닫는다. 권혁근의 
<Promenade>는 창작의 걸음을 응축하는 메타포다. 코로나 
펜데믹 시대를 보내면서 모두가 고립과 폐쇄의 시간을 겪었다. 
코로나 블루는 내면으로의 응시라는 값진 시간을 우리에게 
안겨주었다. 작가에겐 가열한 자기 검증의 시간이리라. 권혁근은 
홀로 걷는다. 30대의 ‘이립(�Ë)’을 거쳐 40대의 ‘불혹(
Ñ)’에 
이르기까지 창작의 여정을 유유히 산책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작품’, 그 존재로의 
산책이다.

불혹, 새로운 창작의 걸음

권혁근의 작품이 변화했다. 물론 ‘지속 중의 변화’다. 조형의 기본 
토대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데, 화면을 경작하는 방법이 다르다. 
먼저 캔버스에 검정이나 흰색으로 자유롭게 바탕을 조성한다. 
종이처럼 번지는 효과를 노릴 때는 양귀비오일을 발라 지지체를 
촉촉하게 만든다. 바탕 그림은 단순한 밑칠도 아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밑그림은 더더욱 아니다. 그저 자동기술(au-
tomatism)에 기대는 필적(Fá), ‘붓의 흔적’이다. 이 바탕 위에 
화면의 표정을 만들어간다. 손가락이나 나이프로 위에서 아래로 
가지런히 일정한 궤적을 반복해 그려나간다. 물감은 우연히 
겹치기도 하고, 두께가 다른 텍스처를 남긴다. 바탕에 미리 
그려놓은 색 위에 새로운 표현을 입히는 일은 ‘그리기’이자 동시에 
‘지우기’이다. 뭉갬과 겹침,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 구성, 색채, 
농담, 밀도, 텍스처로 직결된다. 마침내 화면은 ‘천(C)의 얼굴’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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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09100> 캔버스에 유채 162×130cm 2021

첫 번째 변화는 유채색에서 무채색으로, 다색에서 단색으로의 
이행이다. ‘흑백 시대’가 왔다. 이번 <Promenade> 시리즈는 
비록 유화 물감을 구사하지만, 일필의 수묵 조형의 원리가 
깔려있다. 권혁근은 본래 지필묵 베이스의 한국화 작가였다. 수묵 
정신으로의 자연스러운 귀환이다. ‘수묵의 유화적 번안’이라 해도 
좋다. 이전의 작품은 화면의 맨 밑층에 검정 겹을 깔고, 그 뒤 
시간을 두고 초록, 노랑, 주황의 겹을 구축했다면, 근작은 오로지 
흑백 물감으로 일필을 휘두르듯 화면을 단번에 수습해 나간다. 
그만큼 작품 제작 과정이 간결해졌고, 시간도 단축됐다. 권혁근은 
색채를 흑과 백으로 환원했다. 이전에는 계절의 분위기나 자연 
풍경에 비유할 수 있는 다양한 색채를 구사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색채를 조용히 잠재웠다.  자연 풍경을 떠올리는 일말의 재현성은 
아예 사라지고, ‘심상(Ãa) 풍경’이라고 해도 좋을 순수 추상의 세계로 
이동했다. 권혁근의 시선은 확실히 외부에서 내부로, 객체에서 
주체로 이동했다. 흑과 백은 현실의 색이 아니다. 실제 자연계에는 
순수한 색으로서의 흑과 백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물질은 흑과 
백 사이의 색이다. 그러니까 흑과 백은 비교의 색이다. 극단적인 
메타포의 색이다. 빛과 어둠, 삶과 죽음 같은 이원론적인 개념의 
대역(ãy)을 맡기도 한다. 그래서 흑과 백만으로 표현된 화면은 
현실보다는 꿈이나 환상처럼 암시적 환영적 내용에 더 적합하다. 
권혁근의 흑백 <Promenade>는 마음의 색, 심리의 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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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44020> 캔버스에 유채73×60.5cm 2021

두 번째 작품 변화는 화면 구성이다. 이전에는 물감을 쌓는 반복 
행위에 일정한 방향이 없었다면, <Promenade>에서는 하나의 
방향으로 정연하게 구성된다. 이전 작품은 띠 모양의 구성이 
지각 변동처럼 서로 충돌하거나 소용돌이치듯 역동적이었다면, 
근작은 수직으로 내리그은 제스처를 촘촘히 나열해 큰 띠를 
만든다. 한 화면에 여러 개의 큰 띠를 쌓는다. 질서 있는 통일을 
유지하면서도 잔잔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구성이다.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에너지가 한풀 누그러졌다.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시끄러운 것에서 조용한 것으로 바뀌었다. 정중동(\-Õ)의 
짜릿한 긴장감!
<Promenade>의 화면을 보노라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마음의 
파동 같은 것을 맛본다. 고저장단의 선율, 그 다발이 물결처럼 
일렁인다. 빗살무늬 토기의 표면 같은 고졸한 멋과도 통한다. 
산사(qú)의 정적을 깨는 풍경(¨ì) 소리가 조용히 들려온다. 작가 
자신은 오언율시의 리듬을 형상화했다고 한다. 그렇다.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월터 페이터) 모양이 없는 
소리가 인간의 영혼을 뒤흔들 듯, 20세기 추상 회화는 음악으로의 
지향으로 순수성, 자율성, 정신성을 획득했다. 권혁근의 <Prom-
enade>에도 잔잔한 음악적 율동이 흐른다. 정신의 운율이다. 
사색의 주름. 권혁근은 우뚝 서서 <Promenade>를 그린다. 
화면의 뉘앙스는 손의 궤적이다. 그러니까 몸의 흔적이다. 몸은 
캔버스와 일체화되어 화면을 부지런히 산보한다. 바로 존재의 
발자국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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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근 / 1977년생. 단국대 동양화과 학사, 홍익대 동양화과 

석사 졸업. 조은숙갤러리(2019, 2017), 보두앙르봉갤러리 

파리(2018), 이유진갤러리(2015) 등에서 개인전 개최. <Post 
Illusion>(조은숙갤러리 2019), <서미인터내셔널 in 2016>(-
샌프란시스코 포트메이슨센터 2016) 등 단체전 참여. 현재 서울에 

거주하며 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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